<네트워크 분리> 보도에 대한 노동조합 입장
이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인가. KT의 근간이자 중추인 네트워크 분야를 분리한다는 언론보도가 며칠 전에 흘러나왔다. 보는 이들의 눈을 의심하게 할 정도의 날벼락이다.
언론보도에 따르면 사측은 KT 필수설비로 불리는 네트워크 분야를 분리하는 구조조정을 단행해 1만 명 이상의 인력을 감축할 계획이라고 한다. 이를 위해 특수목적법인(SPC)을 설립하고 여기에 네트워크 분야를 몰아 넣어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이른바 ‘한국형 오픈리치’ 방식을 검토한다고 한다.
언론은 여기에 한 술 더 떠 “구조조정의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냈다”느니 “차세대 네트워크 분야를 육성할 유력한 방안”이라며 호들갑을 떨고 있다.
무엇이 획기적이고 무엇이 유력하단 말인가? 영국식 모델을 끌어 들여 1만 명 이상의 조합원들을 회사에서 쫓아내는 게 그들이 말하는 획기적인 방법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. 도대체 어느 누가 이 같은 계략을 짜냈는지 모르겠으나, 그들이 획기적이라고 떠들어대는 네트워크 분리가 KT조합원에게는 사형선고와 같다는 것을 왜 모르는가.
KT노동조합은 이 같은 언론보도를 접한 즉시 사측에 이 사실을 확인했으나 사측의 대답은 “근거 없는 오보”라는 것이었다. 김구현 위원장은 7일 열린 전국지방본부위원장회의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공유하고 단호히 대처할 것임을 공표했다.
하지만 우리는 이와 별개로 잊을 만 하면 반복되는 “근거 없는 오보”에 예의주시하고 있다. 

KT노동조합은 엄중 경고한다. 사측은 “근거 없는 오보”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근본원인을 찾아내고 책임자 처벌,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. 만약 사측이 “근거 없는 오보”를 통해 현장을 들쑤시고 노동조합을 흔들어 결국에는 구조조정의 칼날을 들이대려 한다면 우리 KT노동조합은 앞서 수 차례 공언한 대로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.
사측의 분별 있고 단호한 대처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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